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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메밀사발을 모티브로 한 백자 작업

도예가    한 용 민

우리나라 백자라 함은 흔히 조선왕조시대에 만들어진 백자를 보편적으로 생각

한다. 물론 고려시대부터 백자가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된다.

백자는 단순히 하얗고 깨끗하다는 느낌이지만, 표면색은 우윳빛과 같은 유백색, 

겨울눈과 같은 설백색, 푸른기가 도는 청백색 등 다양한 색상을 지닌 것 역시 백자

이다.

시대에 따라 백자의 색상도 특징을 보이지만 어느 지방의 백토 소지인가에 따라 

그 색과 느낌은 크게 좌우되며, 유약의 조합, 소성 분위기에 따라 그 발색은 크게 변

화하는 것도 역시 백자이다.

15세기 백자가 유백색 계통이며, 16세기가 되면 설백색, 17세기에는 회백색, 

18~19세기에는 푸른기가 약간 도는 청백색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작업의 바탕은 조선 후기 제주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메밀사발을 모티브로 

한다. 이 사발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밀사발’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제주

도의 음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종 중 하나이다.

메밀사발은 다른 백자와 달리 유면의 빙열이 심하지만 그 색상이 풍부(유태색, 

청백색)하고, 소성온도에 따라서 굽에서 드러나는 crawling현상(석회질 성분을 통해 

유약이 말리는 효과)이 매우 자연스럽다. 크게 두가지 색으로 구분되며 빙열이 심한 

청백색의 그릇과 유면이 부드럽고 상아색에 가까운 그릇이다. 

문화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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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메밀사발의 특징

(1) 빙열이 심한 청백색의 메밀사발

깊은 환원에 소성온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유면의 빙열과 광택이 심하고 굽 부

분에 crawling현상이 사라진다. 굽과 사발의 안쪽에 사토질의 도침이 8~10개의 흔적

이 있다. 도침자국은 메밀사발은 관요와 달리 대량생산을 위해 그릇을 포개어 소성

하였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2) 상아색에 가까운 메밀사발

환원 소성이 약하며 소성 온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유면의 빙열이 적

고 광택이 부드럽고 굽 부분에 crawling현상이 드러난다. 굽과 사발의 안쪽에 사토

질의 도침이 8~10개의 흔적이 있다.

(3) 형태적 특징

<메밀사발 단면>

굽 위쪽에 기벽이 두꺼운 반면 바닥에서 깊이 파인 굽 처리가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도석의 소결 능력이 뛰어나므로 사발 형태에서 기벽과 굽 

높이의 차이가 나거나 두툼하게 굽 처리를 하더라도 건조 시 쉽게 깨지지 않게 유지

해 주며 소성 후에 무게감이 더해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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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성분위기의 특징

소성방법에는 산화, 중성, 환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자기는 보통 환원을 중시한

다. 메밀사발인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깊은 환원방법과 약한 환원방법에 

의해 사발의 유약과 색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메밀사발의 소성 시 설창에서 나오는 불꽃의 길이>

청백색의 사발인 경우 깊은 환원(나무 투입 시 불꽃이 나오는 길이로 측정)으로서 

소성온도가 높고, 이로 인해 유약의 광택이 깊고 빙열이 심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사토질의 도침 자국 흔적이 굽이나 그릇 안쪽에 심하게 드러난다.

(5) 메밀사발 사진

    

<청백색의 메밀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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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색의 메밀사발>

나의 작품은 ‘밀사발’이 드러내는 다양한 색상을 여러 형태에 접목하고, 흙과 유

약을 동일시 하지만 소성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색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자 한다.

<사발>

<다관>

<윗손잡이 차주전자>

<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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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사발>

<달항아리>

<달항아리> <달항아리>

<꽃병>

<달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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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항아리> <분청항아리>

 


